
한국수소연합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

- ’25.4.29. 한국수소연합 경영지원실 -

◇ 매일 언론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국내·외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요약 배포함

Ⅰ. 국내

□ 지자체

ㅇ 경북 수소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첫발(`25.4.27, 한국일보)

- 경북도는 25일 포항시 경북도 동부청사에서 경북 동해안권 지자체와

포스코홀딩스, 플랜텍과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수소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함

- 수소에너지고속도로는 울진의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에서 생산한

청정 수소를 총연장 1,000㎞에 이르는 수소 배관망으로 탱크로리에

싣지 않고 도내 전역에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

ㅇ 전북,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 사업 선정…수소산업 도약 기대

(`25.4.28, 국민일보)

- 전북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 CCU는 ‘Carbon Capture & Utilization’의 줄임말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연료나 소재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

- 이로써 전북은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결합하여 이퓨얼(e-Fuel)의 

원료물질인 고에너지밀도 고상 합성원유의 전주기 생산 실증을 

본격 추진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261&py=1565&sx=261&sy=465&vw=1340&vh=892&p=jsJQ1dqVOswssghWWWossssst6V-241639&q=%EC%88%98%EC%86%8C&ie=utf8&rev=1&f=news&w=news&s=uSgHXbqKTa5H2UAcwkWX3g%3D%3D&time=1745815736513&abt=%5B%7B%22eid%22%3A%22SHP-EXT-EXP%22%2C%22vid%22%3A%2212%22%7D%5D&a=nws*a.tit&i=88156f75_000000000000000000861738&r=14&u=https%3A%2F%2Fwww.hankookilbo.com%2FNews%2FRead%2FA2025042714560005568%3Fdid%3DNA&g=469.0000861738&ssc=tab.news.all&bw=634&bh=2332&bx=133&by=974&tid=layout&bid=news%2Fprs_template_v2_news_tab_desk.ts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024784&code=61121111&cp=nv


□ 학계

ㅇ 고안정성 유기 광전극 개발…태양광 수소 생산 기술 상용화 

기대(`25.4.28, 서울경제)

-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수소 생산을 더욱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음

- 울산과학기술원(UNIST) 탄소중립대학원 김진영 교수팀은 에너지

화학공학과 이재성 교수팀, 고려대학교 화학과 우한영 교수팀과 

함께 금속 산화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전 유기 광산화전극

(all-organic photoanode)’을 개발

- 수소 생산의 핵심 부품인 광전극 전부를 유기물로 제작해, 기존 

유기광전극의 부식과 박리 문제를 극복한 기술

□ 기획

ㅇ 수소전기차 5만대 눈앞인데 서울 충전소는 9개뿐…"정부 지원 절실“

(`25.4.28, 연합뉴스)

- 올해 국내 수소전기차 보급이 누적 5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현재 총 218개지만 최대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의 수소 충전소는 9개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도심 

충전 인프라 확충, 수소 공급망 안정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354&py=1140&sx=354&sy=340&vw=1340&vh=892&p=jsJQ1dqVOswssghWWWossssst6V-241639&q=%EC%88%98%EC%86%8C&ie=utf8&rev=1&f=news&w=news&s=uSgHXbqKTa5H2UAcwkWX3g%3D%3D&time=1745815040204&abt=%5B%7B%22eid%22%3A%22SHP-EXT-EXP%22%2C%22vid%22%3A%2212%22%7D%5D&a=nws*c.tit&i=88000108_000000000000000004479053&r=8&u=https%3A%2F%2Fwww.sedaily.com%2FNewsView%2F2GRP3D6NZM&g=011.0004479053&ssc=tab.news.all&bw=634&bh=2332&bx=226&by=549&tid=layout&bid=news%2Fprs_template_v2_news_tab_desk.ts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426&py=800&sx=426&sy=400&vw=1340&vh=892&p=jsJQ1dqVOswssghWWWossssst6V-241639&q=%EC%88%98%EC%86%8C&ie=utf8&rev=1&f=news&w=news&s=uSgHXbqKTa5H2UAcwkWX3g%3D%3D&time=1745805276099&abt=%5B%7B%22eid%22%3A%22SHP-EXT-EXP%22%2C%22vid%22%3A%2212%22%7D%5D&a=nws*c.tit&i=880000D8_000000000000000015355808&r=3&u=https%3A%2F%2Fwww.yna.co.kr%2Fview%2FAKR20250428046800003%3Finput%3D1195m&g=001.0015355808&ssc=tab.news.all&bw=634&bh=2332&bx=298&by=209&tid=layout&bid=news%2Fprs_template_v2_news_tab_desk.ts


Ⅱ. 해외

□ 글로벌 정책 동향

ㅇ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수소 저장시설 활성화 보조금 지원

방안 검토(HydrogenInsight, 25.4.24)

-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가 최근 백서를 통해 대규모 

수소 저장시설(소금 공동 등) 구축을 위해 초기 시장 활성화용 

보조금 지원 방안을 본격 검토 중임

* 초기 투자비용과 장기 수익 간 차이(financing gap)로 인해 민간투자 유인 부족

- 정부는 수익기반 차액계약(CfD)*, 투자보조금, 초기 시장 리스크 

분담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독일에너지청(Dena)과 

INES 등이 제시한 수익·비용 예측 시나리오**를 참고하고 있음

* 수익기반 차액계약(Contract for Difference, CfD): 정부가 투자자에게 최소

수익(기준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로 시장 가격이 기준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 보전, 시장 가격이 기준보다 높으면 투자자가 초과 수익 정부로 환급

** 독일에너지청(Dena)/독일 가스·수소 저장소 운영자 협회(INES)의 수익·비용 예측

시나리오: 독일의수소저장인프라구축에필요한투자비용과수익성예측시나리오

구분 독일에너지청(DENA) 시나리오
독일 가스·수소 저장소 

운영자 협회(INES) 시나리오

예상 
투자비용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보수적 가정)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

예상 수익
낮은 수익 전망

(시장 가격 불확실성 고려)
비교적 높은 수익 전망 
(수소 수요 성장 기대)

지원 방안
지원 메커니즘 

ex) 수익 기반 차액계약(CfD)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규제 완화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

공식 입장
정부의 보조금이 있어야 
저장 인프라 구축 가능

시장만 잘 조성된다면 정부 지원 
없이도 민간 투자만으로 가능

- 지원 규모와 방식에 따라 시장 경쟁 촉진과 과잉보조 방지 간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향후 수소 경제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임

https://www.hydrogeninsight.com/policy/german-government-mulls-subsidy-options-for-hydrogen-storage/2-1-1810758


□ 글로벌 산업 동향

ㅇ 린데, 유럽 최대 규모 자체제작 액화수소 트레일러 공개(FuelCells

Works, 25.4.25)

- 린데가 자체적으로 설계·제작한 유럽 최대 규모 액화수소 운송

트레일러*를 공식적으로 공개함

* 린데의 액화수소 운송 트레일러

항목 세부 내용
트레일러 
적재능력

 - 액화수소 3.9톤 (기존 2.6톤 대비 대폭 확대)

개발 주체  - 린데 엔지니어링(독일 샬헨(Schalchen) 제조 거점 주도)

주요 활용  - 린데 자체 수소 유통망 + 타 시장 참여자도 활용 예정

핵심 기술  - 영하 253°C 극저온 유지 기반 초대형 액화수소 운송 시스템 구축

- 기존 상용 트레일러 대비 약 50% 이상 향상된 수소 적재능력으로

유럽 내 수소 공급망 안정성 및 운송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함

- 린데의 트레일러 출시는 하나의 장비 개발이 아니라, 유럽 수소

경제 초기단계의 인프라 병목 해소 전략의 핵심 퍼즐로 볼 수 있음

* 유럽 내 수소 운송 인프라 현황

: 유럽은 `40년까지 53,000km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운행 중인 수소관은 2,000km 미만에 불과해 운송 인프라 부족·배관망

완공까지 최소 5~15년이 걸리는 상황 → 액화수소 트레일러 수요 급증

       자료: 린데, 액화수소 트레일러 공개

https://fuelcellsworks.com/2025/04/25/fuel-cells/linde-develops-europe-s-largest-liquid-hydrogen-trailer-to-tackle-supply-constraints


□ (안내) 2025년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 추전(신청) 공고

-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선도하였거나,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신청) 바랍니다.

* 링크 바로가기 ☜ 클릭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c01b2801b/70156/view

